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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특사경,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
- 여름 휴가철 대비해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- 

-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, 무신고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 적발 - 

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,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

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

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

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

밝혔다.

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

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·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

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

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.  

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

는 총 12개소로, 펜션, 민박,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, 에어비

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여러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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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. 

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관할 행정

기관에 신고해야 하며,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

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.

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

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 

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

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

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

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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